
그림책의 예술적 확장: 무대에서 살아나는 이야기

어린이와 가족들이 사랑하는 그림책이 이제 무대 위에서 더욱 생동감 넘치는 공연으로 재탄생
하고 있습니다. 그림책의 정적인 이미지는 공연을 통해 시각적, 청각적, 그리고 감정적으로 확
장되어 관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. 
특히, 공연은 그림책의 이야기를 상상 이상의 방식으로 확장시키며, 감동과 교훈을 극대화하
는 예술적 도구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.

그림책이 공연으로 변신하는 대표적인 예로 백희나 작가의 '장수탕 선녀님'과 '알사탕'을 들 
수 있습니다. 이 두 작품은 그림책의 따뜻한 감성과 독특한 이야기 구조를 살리면서도, 무대 
위에서 더욱 감정적으로 풍성하게 표현되었습니다. '장수탕 선녀님'은 목욕탕에서 벌어지는 판
타지적인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화려한 시각적 효과와 배우들의 생동감 넘치는 연기로 전달하
며, 관객들은 그림책에서 상상했던 장면들이 실감나게 펼쳐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

또한, 신유미 작가의 '너는 소리'는 그림책의 서정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그림책 콘서트로 
공연되었습니다. 피아노 연주와 종이새를 활용한 소품으로 철새들의 여정을 표현하며, 정적인 
그림책 장면이 음악과 움직임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. 이 공연은 단순히 읽고 보는 것을 넘어 
소리와 감정을 몸으로 느끼며, 관객들이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도록 돕는 새로운 예술적 시도
였습니다

그림책 공연의 주요 장점
- 감각적 확장
그림책은 정적인 이미지와 글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지만, 공연은 시각적 요소(무대, 의상, 
조명)와 청각적 요소(음악, 대사)를 결합해 이야기를 더 생동감 있게 만들어줍니다. 이를 통해 
관객들은 그림책에서 느꼈던 상상력을 무대에서 더욱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

- 감정 전달력 강화
공연에서는 배우의 표정, 목소리, 몸짓을 통해 그림책에서 느끼기 어려웠던 미묘한 감정까지 
생생하게 전달됩니다. 예를 들어, '넌 특별하단다'는 그림책의 단순한 메시지가 공연을 통해 
더 감동적으로 전달되며, 자존감과 자기 가치를 강조하는 이야기로 아이들과 어른 모두에게 
큰 감동을 선사합니다

- 참여와 상호작용 기회
공연은 관객이 단순한 관람자가 아니라 이야기에 직접 참여하거나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
제공합니다. 이는 특히 어린이들에게 더욱 창의적인 학습과 즐거움을 제공하며, 예술적 경험
을 통해 상상력을 자극합니다

-교육적 효과 증대
그림책을 무대에서 공연으로 표현함으로써 복잡한 주제나 교훈이 더욱 쉽게 전달됩니다. 예를 
들어, '오늘도 바람'은 그림책 속 평화와 자연을 주제로 한 이야기를 무대에서 감동적으로 풀
어내어, 어린이들이 자연과 평화의 가치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



그림책 공연의 앞으로의 가능성 및 예술적 확장 
그림책이 공연으로 확장되는 과정은 단순한 이야기를 무대화하는 것을 넘어, 창의적 협업과 
예술적 확장의 기회를 열어줍니다. 그림책 작가와 연출가, 무대 디자이너, 음악가들이 함께 협
력하여 새로운 예술 형식을 창조하며,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내고 
있습니다.
그림책과 공연의 만남은 관객들에게 더 큰 감동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
으며,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작품들이 무대 위에서 새롭게 펼쳐질 것입니다.

2024년 11월에 열리는 그림책 관련 공연 및 행사 안내 
11월에 그림책을 바탕으로 한 공연 중 하나로 이지은 작가의 그림책 "친구의 전설"을 기반으
로 한 어린이 뮤지컬이 진행됩니다. 이 공연은 2023년 11월 24일부터 올림픽공원 뮤즈라이브
홀에서 열리며, 책 속 이야기와 동일한 구성을 바탕으로 배우들이 펼치는 탄탄한 연기와 노래
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. 아이들은 극 중 공굴리기 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더
욱 몰입할 수 있으며,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따뜻한 우정 이야기가 펼쳐집니다

또한 서울광장에서는 11월 4일과 5일, 그림책을 활용한 예술놀이 프로그램이 열립니다. 이 프
로그램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며, 그림책을 통해 감정과 몸짓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질 
수 있어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특별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합니다

부모와 어린이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감동적이고 교육적인 가족 인형극을 찾고 있다면, <내가 
가장 듣고 싶은 말> 공연을 추천합니다. 이 공연은 허은미 작가의 그림책 "내가 듣고 싶은 말
"을 원작으로 한 가족 인형극으로, 도희경 연출이 각색하여 더욱 생동감 넘치는 무대를 선사
합니다.
이 작품은 책을 읽었을 때 재미있었던 장면들을 무대 위에서 인형들의 섬세한 움직임과 감정 
표현으로 극대화하여, 아이들과 어른 모두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. 인형극 특유의 디테일한 
연출과 인물들의 감정 표현을 통해 관객들은 이야기에 깊이 몰입할 수 있으며, 따뜻한 교훈을 
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.

인형극 <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>은 2023년 11월 20일(수)부터 11월 24일(일)까지 시온아트
홀에서 공연됩니다. 평일과 토요일에는 15시와 17시, 일요일에는 15시에 공연이 진행되며, 약 
50분 동안 이어지는 이 공연은 가족이 함께 관람하기에 안성맞춤인 시간과 내용을 갖추고 있
습니다.
이 공연은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깊은 감동과 교훈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


